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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령 굿의 소통구조와 무속인을 조명하여,무속문화의 지역성을 구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굿은 인간의 현실 문제를 신격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인간이 신과 소통하기를 꾀한다.즉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즉 집단의 구성원

들이 공유하는 존재론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거행되고 있는 것이다.소통의

구조를 파악해야 굿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다.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들을 검토하고,독자적인 굿의 소통모형을 확정하여,굿과 무속인의 지역성을 연구하여

고령의 무속문화가 고령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우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령 무속 집단의 소통은 S2/C2(S2：전달자에 의해 진전된 형식,C2：전달자에

의해 진전된 내용)를 무속인의 개인적인 영적 능력과 불경 및 자신이 만든 법문에 바

*대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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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둔다.예를 들면,권춘자의 경우 강신거리에서 천상장군신과 동자신,그리고 선녀

신을 강신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장군칼로 잡신을 쳐 낸 다음 삼지창을 던져 칼날

이 외부로 향하면 잡신을 물리치거나,오방기를 사용하여 공수를 준다.또는 행위적인

요소인 길베(아기 귀저기)를 상 앞에 펼쳐 놓고 공수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방

법을 제시하고,의뢰인의 몸에 길베를 감는다.이 과정 후,의뢰인에게 침을 3번 뱉게

한다.또한 배순자는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의 불경,본인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

각하는 불경의 경전,무속의 무가를 모아서 만든 통영경,해원경,연화경,축귀문,연

화경 등을 이용하며,직접 의뢰인을 치료하는 행위적인 요소로 의뢰인의 병을 치료한

다.고령의 무속문화는 무가․춤․행위양식이 약하고 무속인의 영적 능력을 기반으로

굿이나 빌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점쟁이나 선무당은 신과의 접신을 통하여 무당이 된다.점쟁이나 선무당은 학습능

력에 있어서 세습무당과 차이를 보인다.세습무당의 경우 어려서부터 학습한 결과로

기량에서 우위를 점한다.점쟁이나 선무당의 경우 신이 내린 후부터 뒤늦게 학습한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업 기술의 숙련도가 낮다.고령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점쟁이

유형과 선무당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령에 유지되어 왔던 무속신앙은 삶의 체계와 종교적 변화에 따라 현

실에 적응한 것이다.단순하게 종교․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이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무속신앙의 근본적인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존했다.무속 또한 불교적 의

례를 끌어들여 무속신앙체제를 공고히 하였다.고령 무속문화는 불교와 성격이 다르고

전통과 유래도 상이하지만,실제로 무속의례로 통합되어 수용되었다.

고령 무속인들의 직업관을 살펴보았다.고령의 무속인은 자신의 무업을 통해 지역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하며,자신의 일이 비록 사회적으로

천시 받지만 천직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의 무속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굿의 소통구조와 무속문화의 특징 그

리고 무속인의 직업의식을 고찰하였다.고령문화의 총체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자 함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굿,소통구조,무당의 유형,불교차용,천직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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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본 연구는 고령 굿의 소통구조와 무속인을 조명하여,무속문화의 지역성

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성’이란 자연과 인문적 속성이 결합되

어 타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의 독특한 개성을 의미한다.여기서 ‘고령 굿’이

라 함은 행정 구역상 고령군으로 한정하고,자연부락 단위에서 마을 사람과

무속집단에 거행되는 굿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학이든 개별학이든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되

었고,지역연구의 독자적인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이제 그런

폐단을 시정하고 지역 연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강대한 민족

국가에 대한 신화적 기대를 버리고,소수민족,소수집단,궁벽한 지방의 역사

가 모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근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

한 의식전환의 소중한 과제이다.이질성이나 다원성을 인정해야 평등이 보장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다.1)

굿은 인간의 현실 문제를 신격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인

간이 신과 소통하기를 꾀한다.즉,굿은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집단의 구성

원들이 공유하는 존재론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거행된다.고령의

무속 문화 정체성이 바로 이 굿에 객관적 신념체계로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굿은 제의이다.제의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뒤르케임은 ‘소극적 제

의’와 ‘적극적 제의’로 나누었다.소극적 제의는 신적 영역으로부터 인간 영역

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금지나 터부를 통해서)로 보고,적극적 제의는 신적

영역과 인간 영역을 접촉시키거나 통합시키려는 시도로 보았다.2)터너는 탄

생,결혼,입사,즉위,죽음 등 ‘삶의 중요 국면에 행해지는 제의’와 공동체의

1)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세계화Ⅰ ,계명대학교 출판부,2005,198면.

2)오세정,｢신화,제의,문학｣,제이앤씨,2007,116면,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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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이나 재앙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질서를 회복하고 안

정을 획득하기 위한 ‘재앙 제의’로 나누었다.3)뒤르케임과 터너와 같이 제의

를 크게 2분하는 경우도 있지만,보다 복잡한 분류도 있다.벨은 제의를 6가

지로 분류했는데,‘통과제의’,‘주기제의’,‘교환과 친교의 제의’,‘재앙제의’,

‘단식 및 축제’,‘정치적 제의’로 구분했다.4)고령의 굿은 적극적 제의,재앙

제의,주기제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제의는 궁극적으로 신과 인간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

므로,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해하면 굿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리치는

“문화는 커뮤니케이션한다”라고 전제하고,문화적 사건 자체의 복잡한 상호관

련은 그 사건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연구자는

자신이 관찰한 복잡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전언을 해독해야 한다고 했다.즉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 사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것이며,정

보를 초자연적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5)

본 연구는 해당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굿의 의미전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활용하나,학계에 소개된 커뮤

니케이션 이론을 원용하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소개된 이론들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인간과 신의 소통이 핵심인 굿과는 괴리

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이론들을 검토하고,

3)오세정,앞의 책,171면,재인용.

4)오세정,앞의 책,176면,재인용.

통과제의는 게넵에 의해서 잘 밝혀졌듯이 ‘분리—전이—통합’의 절차로 이루어진 존재의

질적 변화를 위한 제의이다.주기제의는 계절제,월력제,신년제 등과 같이 일정한 시

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의를 의미한다.교환과 친교의 제의는 신이나 타자와의 소

통,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맺음을 위해서 행해지는 소통적인 제의이다.재앙제의는 자

연적 혹은 사회적 재앙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제의이다.축제는 공동

체 속의 갈등을 풀기 위한 제의로 규범과 관습으로부터 일탈을 통해서 실현된다.정치

적 제의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정치적 행사에서 행해지는 제의를 의미한다.

5)오세정,앞의 책,178면,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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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굿의 소통모형을 확정할 것이다.

현재까지 학계의 고령의 굿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본 연구가 추구하는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아우르는 총체적 분석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연구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속인과 굿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다.

고령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10여 명이며.이 중에서 8명을 면접조사 하였

다.실명을 공개하기 거부한 3명과 실명공개를 허락한 5명 중,유의미한 자

료라 생각되는 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무속인의 유형과 굿의 지역성을 연구하고,고령의 굿과 무속문화가 고령

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우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고찰한다.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고령 문화의 총체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본론

1. 무속사례

1)배점득 무속인의 신상과 제의

(1) 무의 신상

성명：배점득(72세)6)

주소：고령군 고령읍 큰골 1길 34-3

직업：무당,생활정도 하

교육：무학

신장：160cm

인상：호리한 체구에 약간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인상

6)조사일자 2010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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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득은 33세에 신이 내렸다.대구의 무당을 선생으로 모시고 무속 일

을 배웠다.34세에 정식으로 내림굿을 하였다.40살 이후에 독립하여 운명

을 감정해주고 굿을 시작했다.주로 행하던 굿은 병굿,삼신굿,넋굿 등이다.

59세에 남편이 사망하고 개인적인 채무 관계로 생활이 어려워졌다.현재는

간단한 운명 감정을 하고 지낸다.

(2) 무구와 무복

굿할 때 사용하는 무구로는 장고․징․제팔이(제금)․꾕쇠(꽹과리)등의

무악기와,놀이칼(신칼),방울 등이 있다.굿에서는 장고․징․꾕쇠․제팔이

만 사용한다.이들 무악기는 굿할 때 巫의 巫舞 伴奏에 사용된다.놀이칼(신

칼),방울은 점복 일에 사용한다.무복으로는 흰색 한복을 사용한다.

(3) 제의7)

ㄱ.삼신굿

아들 낳기를 원하는 집에서 巫를 불러 삼색과실을 놓아 간단하게 상을 차

린다.굿하는 祭場은 뜰안과 안방인데 巫는 쾌자를 입고 머리를 얹는다.이때

의 반주악기는 외장고로 장고 하나가 따른다.그 굿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굿(장소 뜰안) ② 골매기 굿(장소 뜰안)

③ 조상굿(장소 뜰안) ④ 세존굿(장소 뜰안)

⑤ 칠성굿(장소 뜰안) ⑥ 삼신굿(장소 안방)8)

7)배점득 단독으로 굿을 진행하지 못하여 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을 불러 굿을

진행한다.배점득은 굿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나,무가 사설을 모르고 주로 공수를 받

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무구는 대구 지역의 무당들이 사용하는 것을 배

점득의 설명에 의거하여 서술한다.

8)이때는 미역국 3보시기,밥 3보시기,마른 미역 1잎(또는 1단)을 높은 삼신상을 따로

차린다.그리고 삼신굿에 이어,‘삼신제왕타기’로 들어가 산모가 될 여인을 삼신상 앞에

앉혀 놓고 살풀이와 부정풀이를 하여 잉태를 방해하는 잡귀를 제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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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거리굿(장소 뜰안)9)

ㄴ.안택굿

안택굿은 행운과 풍요를 위한 안택굿으로 정초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경

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택일하는 예도 있다.그 굿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굿 ② 조상굿 ③ 산신굿

④ 세존굿 ⑤ 강신굿10) ⑥ 가망굿

⑦ 세존굿 ⑧ 성주굿 ⑨ 조상굿

⑩ 거리굿

ㄷ.별상굿

별상굿은 손님굿이라고 한다.이 굿은 천연두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두신

을 배송하는 것이다.두신을 별상이라고도 한다.두신은 지극히 구원시하여

‘손님’이란 말을 쓴다.이 굿의 진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굿 ② 골매기굿 ③ 강신굿

④ 조상굿 ⑤ 세존굿 ⑥ 손님굿

9)방안의 굿상을 뜰안으로 옮겨놓고 남무가 굿상에 있는 제물을 골고루 조금씩 떼어 바가

지에 담고,물을 부어 섞는다.남무는 이 바가지를 왼손에 들고 오른 손에 ‘놀이칼’을 들

고 사방으로 헤치며 단독으로 굿상 앞에 서서 잡귀퇴치를 한다.굿이 끝나면 바가지와

食刀를 들고 문간으로 나가 食刀를 던져 바깥쪽으로 갈 때까지 몇 번이고 던진다.이때

칼끝이 밖으로 향하면 굿에 모여든 잡귀가 나간다는 뜻이고,칼끝이 집안 쪽으로 향하면

잡귀가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다.칼끝이 밖으로 향하게 떨어지면 그 칼을 들어 X표를

문간의 땅바닥에 긋고,손에 든 바가지 속의 물에 말을 제물을 길거리에 엎어서 버린다.

10)강신굿에서 ‘내림’받는다.‘내림’은 천신의 하강을 뜻하는 것으로 약 5cm 가량의 生竹

를 잎이 달린 채 베어다 여기에 백지지전을 걸고 巫가 이 대를 잡고 무악에 맞추어

기원하면 대가 서서히 진동하면서 점차 빨리 떨게 된다.이렇게 되면 천신이 하강 하

여 천신을 맞게 된 것이다.그러면 무녀가 신과 접신하여 공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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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거리굿

ㄹ.狂人굿

이 굿은 광인을 고치는 굿이다.광인환자 집에서 무를 불러 환자를 강금

시키고,굿할 준비를 갖춘다.굿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부정굿 ② 골매기굿 ③ 조상굿

④ 강신굿 ⑤ 도수풀이11) ⑥ 제반굿12)

⑦ 거리굿 ⑧ 작두타기13)

2)배순자 무속인의 신상과 제의

(1) 무의 신상

성명：배순자(56세)14)

주소：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17-2

직업：법사,생활정도 중

교육：고졸

신장：165cm

인상：건장한 체구에 약간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

배순자는 19세에 신이 내렸다.대구에서 이북 황해도에서 내려온 무당을

선생으로 모시고 25세까지 무속 일을 배웠다.25세 이후에는 운명감정과 병

11)귀신 풀어먹는 과정.

12)제물을 헤쳐서 정리하는 과정.

13)작두타기는 배점득이 주로 진행한다.널판으로 3m 정도 높이로 선반을 맨 위로 사모

말(四角斗)에 쌀을 가득 담아 놓은 그 위에 작두를 쌍으로 나란히 놓고 배점득이 맨

발로 이 작두 위에 올라 서서 낫 2개,식칼 2개,도끼 2개,놀이칼 2개를 양손에 각

각 갈라 쥐고 춤을 춘다.작두타기가 끝나면,공수를 준다.

14)조사일자 2010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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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을 주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이때부터는 주로 불교 경전을 사

용하여 일을 행하고 있다.배순자에 따르면,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격은 ‘구

천응원 내성 보호화 천존’으로 사도세자의 혼이며,“잡신과 신병을 물리치는

데 영험하다”라고 한다.배순자가 행하고 있는 병자치료의 제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무구와 무복

무구는 특별한 것이 없고 목탁을 사용하며,무복은 승복 차림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3) 제의

ㄱ)병굿의 제의15)

① 부정굿

② 불경강독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15)

15)질병을 설명 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람들은 이해한다.질병의 원인을 육체적

인 것으로 파악하는 생물의학적 것,질병은 질투나 갈등과 관계가 있다는 개념으로 대

인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다.그리고 질병은 자신의 과거 행동,특히 음식 및 사

회적 금기를 어겼을 때 발생한다는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그러나 고령의 경우 질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다.조상신이 악한 자손을 벌하고 선한 자손

에게 상을 주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조상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예를 들어 그

리스도교들은 천국의 문 입구에 성 베드로가 있어 선한 자는 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악

한 자는 밖으로 내친다고 믿는다.한편 힌두교인들은 비인격적인 업의 작용을 믿는다.

우주는 우리가 이생에서 얼마나 덕을 쌓았느냐에 따라 내생에서 더 귀하게,또는 더

천하게 환생시키는 것으로 보응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사고로 후손이 조상을 잘 받

들어 모시지 않거나,이승에 있는 후손들이 실수로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 조산신이 상

벌로 값을 치르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신념을 가진 고령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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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16)

통영경 1

천신지지 일월신명 북악신령 동악신령 남악신령 서악신령 진산신령

사회신령 묘산신령 복지신령 황지대요 요수누탕 문주주공 공자 저

성인 신령 황시원시 소강절 엄궁평 삼화귀주 천관도사 저명복 신령

둔갑장신 강태공 오자석 손빈 오기 초패왕 장자방 제갈량 저명장

신령 천덕천덕하 세덕세덕하 월덕월덕하 일덕일덕하 시덕시덕하 문

곡귀인 문창귀인 천얼귀인 태얼귀인 연가존재 월가존재 일가존재

시가존재 북두대재 일백이흑 삼백사록 오향육백 칠적팔백 구자 삼

태육경 북두칠성 이십팔수 삼형주작 헌무청룡백호 저명장 신령육갑

육을육병 육정육무

통영경 2

육기육경 육신육임 육계검간 간진 손의곤태 저 신장님을 내렴덕차

신명은 조화지신 내조화 헌녀존신 내조화감이면 옴급급여 구천헌녀

도모원군 일령섭 금일차시 기발팔격 지신 귀수화 역사 소청사 동방

청기지신 남방적기지신 서방백기지신 북방흑기지신 중앙황기지신

쌍충범의지신 일절음향지신 염각팔문 신장 속현 위루변 계문신장

옴사금귀 후문신장이라 취기 생문신장 방성대귀 상문신장 청룡심기

두문신장 계야시기 경문신장 미례연귀 내서반귀 빈하막혀 천군만마

언두무로 추로인명 내호아자 천주호도 오금소해 무궁불급 옴 급급

여 헌녀 일령서 천조오덕 천후차자

은 우주의 큰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이 크다.그래서 자신의 질병을 조상신이 더 큰

계획에서 자신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 시련이라고 생각한다.그런 믿음을

밑거름 삼아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면서 편안함을 얻는다.따라서 고령의 사람들의 의

미 있는 삶은 자기존재보다 더 큰 무엇(조상신)과 하나가 되는 삶이다.그래서 그 조

상신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삶의 의미도 커진다.전지,전능한 조상신을 궁극적인 목

표로 삼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서 삶의 일상을 신성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어 생활하

게 하는 것이다.질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인식함으로서 일상생활의 가치기준을 재 강

화하고 있다.

16)통영경은 스승으로 물려받은 경전으로 여러 불경과 무속의 여러 사설을 혼합한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여기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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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 3

청룡백호 좌우구마 주작전도 사오해라 천위조아 육병지가 옴 급급

여 헌녀 일령서 천지제자 부영천병 상선비락 추로인명 내호아자 옥

녀육정 육범아자 천하조화 육병지가 옴 급 급 여율령 사바하

③ 병자의 몸을 치료

불경 강독이 끝난 후,병자의 몸의 혈을 집거나 잡신이 들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직접 손을 대고 치료한다.

④ 종료의식

∙60갑자 외우기

∙해원경

∙신장경17)

금우영시 불수부로 천강에 태세장군 일락 동악신장 남악신장 서악신

장 북악신장 중앙신장 춘삼월끼고 상동하고 하삼월끼고 향남하고 추

삼월끼고 상서하고 동삼월끼고 상북 하시나니 이십사위 자위 신장님

은 금일금주금야 곧 출시 행하라 불명짓고 내복하야 금일 대신제자의

일신으로 보보강림 하옵시여 옥석을 가려 주옵소서

∙지옥풀이

3)권춘자 무속인의 신상과 제의

(1) 무의 신상

성명：권춘자(57세)18)

주소：고령군 고령읍 저전리 561

17)신장경 역시 불경과 여러 무가 사설을 혼합하여 본인이 만든 것이므로 여기에 싣는다.

18)조사일자：2010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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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무당,생활정도 중

교육：중졸

신장：160cm

인상：통통한 체구에 온화한 인상

권춘자는 어린 시절부터 신기가 있었다.7살부터 예언 능력이 있어서 마

을 아낙의 임신한 것을 보고,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적중시켜 주위를 놀래게

하였다.8세에 6개월 정도 신병을 앓았다.21세에 결혼하였으나 가정이 평

온하지 못하여 우환이 많이 발생하여 고생하다 36세에 신이 내렸다.내림굿

을 하지 않고 홀로 신을 영접하였다.권춘자가 모시는 신격은 조상신으로 외

가의 할배신을 주신으로 하고 있다.다음으로 천상장군,제석할매신,선녀신,

동자신을 모신다.권춘자는 외가 할배신을 걸립장군으로 호칭하고 있으며,주

로 굿을 하기 전에 부정을 없애준다고 설명한다.다음으로,천상장군은 의뢰

자의 재복과 건강을 예언하고 처방해주는 신이며,제석할매 신은 가정문제를

동자신은 의뢰자의 공부,출세에 대한 예언과 처방을 해주며,선녀신은 부부

간의 일을 예언 처방해준다고 말한다.

(2) 무구와 무복

점사를 볼 때는 흰옷,장군 옷,제석옷,평복을 경우에 따라 착용한다.

굿할 때 사용하는 무구로는 징․장고 등 무악기와,삼지창․신칼․오방기 등

이 있다.

(3) 제의

ㄱ)병굿

① 부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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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신거리

염불로 청신한다.먼저 주산신을 청하고,그리고 팔도신,무당의

소개를 한 다음 의뢰자의 조상신을 청신한다.

③ 강신거리

천상장군신과 동자신,그리고 선녀신을 강신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④ 잡신제게 거리

장군칼로 잡신을 쳐 낸 다음,삼지창을 던져 칼날이 외부로 향하

면 잡신을 물리 친 것으로 생각한다.

⑤ 수부거리

제수음식과 용품을 땅에 묻는다.

ㄴ)우환굿

① 부정거리

② 청신거리

염불로 청신한다.먼저 주산신을 청한 후,팔도신과 무당을 소개

를 한 다음,의뢰자의 조상신을 청신한다.

③ 강신거리

동자신과 선녀신을 강신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오방기를 사

용하여 공수를 준다.

④ 잡신제게 거리

길베(아기 귀저기)를 상 앞에 펼쳐 놓고 공수에 나온 내용을 바탕

으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의뢰인의 몸에 길베를 감는다.이

과정 후,의뢰인에게 침을 한 번 뱉게 한다.

⑤ 수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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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음식과 용품을 불에 태운다.

ㄷ)삼신빌기19)

① 상차림

조그마한 상에 실 9타레,소지 종이 9장,밤,대추,미역,삼색

과일,흰떡,막걸리 3병 등을 차린다.

② 축원

권춘자가 모시고 있는 여러 신격에게 무탈한 출산을 기원한다.

(4) 재수빌기20)

의뢰자가 문제를 상담해오면 김춘자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동자신과

선녀신에게 공수를 받아 의뢰자에게 알린다.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당에서

의뢰자의 가정의 복을 위해 얼마간의 기간을 정하여 기도를 해줌으로써 의뢰

자의 가정사를 해결한다.

4)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 2리 우환굿 제의21)

(1) 망자 베석자리

흰종이에 망자를 형상화하는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서 모신다.송명희 무

당의 육갑집기로 공수를 준 다음,간단하게 공수를 준다.

19)삼신은 굿으로 하지 않고 간단한 빎 형식으로 한다.

20)권춘자는 의뢰자의 가정의 건강과 소원을 굿으로 하는 대신 법당(자신의 신당)에서 의

뢰자의 소원을 빌어 의뢰자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한다.

21)같은 경복지역이지만 고령의 무속인과 성격이 다른 세습무 집단이며,제의 절차가 상

이한 점이 있어 비교의 차원에서 자료를 검토함.2008년 3월 31일 담당 무당은 송명

희,김장길,송정한,강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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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굿

부정굿은 부정님네22)에게 부정한 것을 없애 달라는 소망을 기원 하는 거

리이다.즉 굿장의 정화의례이다.이 부정굿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으로 굿

의 처음 부분에 연행된다.부정굿은 무당이 평복을 입고 앉아서 청보 장단으

로 부정굿 무가를 부른다.무가의 연행이 끝나면 무당은 바가지로 물을 뜬다.

그리고 신칼로 바가지에 든 물을 찍어서 제상주변과 굿장 주변에 뿌린다.그

다음 불로 제상 주변을 정화시킨 후,쌀이나 잡곡을 이용하여 부정을 몰아낸

다.마지막으로 무당이 굿장 밖을 향하여 신칼을 던진다.이때 칼날이 굿장

밖으로 향하면 부정한 것들이 굿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인식하고,부정굿의

연행을 끝맺는다.

(3) 산신굿

산신굿은 산신을 위한 거리이다.무속에서 나타나는 산신은 단순히 산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보다는,일정지역을 수호하는 지역수호신적 경향이 더 강

하다.따라서 이 ‘산신거리’는 지역 수호신에 대한 제의라고 할 수 있다.23)

굿의 연행양식은 무당은 푸너리장단에 맞춰 부채와 수건을 들고 춤을 춘 다

음,무가를 부른다.먼저 무당이 청보 장단에 맞춰 인간의 편에서 신을 맞이

하는 절차로 신들을 모신 후,굿을 거행하는 의뢰인 소개를 한다.그리고 의

뢰인의 정성 등을 신에게 고한 후,굿거리장단에 맞춰 포춤을 춘다.계속해

서 무당이 신이 되어 베푸는 절차(살풀이),무당이 신이 되어 인간과 함께

즐기는 절차(놀음굿),무당이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소원을 기원하는 절차

(축원)를 거친다.그리고 무당이 인간의 편에서 신을 보내는 절차(수부치기)

로 산신굿의 연행을 끝맺는다.

22)부정한 것을 없애야 하지만 무가에서는 부정한 것도 존칭으로 부른다.

23)박경신, 한국의 별신굿무가  4권,국학자료원,2005,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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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존굿24)

세존굿은 당금애기의 신격 좌정담을 연행하여 의뢰인 가정의 어린 생명들

의 안전을 기원하는 거리이다.세존굿은 지역에 따라 ‘제석굿’,‘셍굿’등으로

불리는 생산신 또는 수복신에 관한 이야기이며,여주인공의 이름에 따라 ‘당

금애기’,‘서장애기’,‘제석님네 따님아기’라 부른다.동해안 지역에서는 “시준

굿”,“중굿”또는 “삼한 시준굿”으로 부르기도 한다.무당은 장삼을 입고 고깔

을 쓴 채로,서사 무가 당금애기를 부른다.이 무가를 연행할 때에는 장구

만25)반주를 하는데,제마수 장단으로 무가를 부른다.무가의 연행이 끝나면

수부치기로 세존굿의 연행을 끝맺는다.

(5) 성주굿

성주굿은 성조신에게 집안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거리이다.이 굿에서는 무당이 쾌자를 입고 갓을 쓰고 청보 장단으로 무가를

부른다.성주굿의 무가의 내용은 솔씨를 뿌려서 키운 재목을 베어 집을 지은

후 온갖 세간을 장만해 놓고,가진 치장을 다하여 집을 꾸민다는 내용이다.

무가연행 중간에 의뢰인 가정에 대한 축원이 다른 굿 보다 많은 것이 이 굿

의 특징이기도 하다.무가 중에는 팔도 대목타령에서 각도의 민요가 삽입된

24)마을 별신굿에서는 무가의 연행이 끝나면 굿거리장단에 맞춰 무언극이 연행된다.무언

극의 구성을 보면,먼저 무당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조는 시늉을 한다.그러다가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눈을 뜨고 옆구리,엉덩이,

가슴 등을 슬슬 긁는다.그리고 무엇을 주워 먹는 흉내,옷 속에서 이를 잡아 죽여서

손톱을 빨아 먹는 흉내,다시 물을 퍼서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흉내를 낸다.이어서,

옷소매로 새끼를 꼬아서 짚신 삼는 흉내를 낸다.이것이 끝나면 바라를 땅에 놓고 엎

드려서 춤을 춘 후,바라를 양손으로 쥐고 바라춤을 춘다.바라춤이 끝나면 제주가 걸

립을 한 후,악사(양중․화랭이)가 중도둑잡이놀이가 연행된다.그러나 가정에서 굿을

연행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삭제된다.

25)일반적으로 서사 무가를 연행할 때는 장구만 악기로 사용되고,교술 무가 연행 시에는

장구․징․꽹과리 등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더 많은 종류의 악기가 추가되기도 한다.



고령의 무속문화 연구 21

다.특히,집을 짓기 위하여 대장간에서 톱니를 벼르다가 입술 데이는 장면

은 희극성이 강하다.이어서 포춤을 추고,계속해서 무당이 신이 되어 베푸

는 절차(액맥이․살풀이)를 거친다.그리고 무당이 인간의 편에서 신을 보내

는 절차(수부치기)로 성주굿의 연행을 끝맺는다.

(6) 장수굿26)

장수굿은 군웅신을 위로하고,의뢰인 가정에 다시는 전장에서 변을 당하

지 않기를 기원하는 거리이다.군웅신은 전쟁터에서 죽은 장․졸들의 혼령으

로 이해된다.무당들은 굿을 시작하기 전에,이 굿은 임진왜란,6․25전쟁에

죽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군대에 간 마을 사람들의 자식들이 무사하기를

기원 드리는 굿이라고 설명을 한다.굿의 연행 양식은 무당이 푸너리장단에

맞춰 부채와 수건을 들고 춤을 춘 다음,무가를 부른다.그리고 무당이 청보

장단으로 인간의 편에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신들을 모시고,굿을 거행하

는 의뢰인의 소개와 정성 등을 신에게 고한다.굿거리장단에 맞춰 포춤을 춘

후,무당이 신이 되어 베푸는 절차(살풀이)가 이루어진다.포춤이 끝나면,무

당은 군웅신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놋동이를 입에 물고 춤을 춘다.그러

면 의뢰인은 놋동이에 돈을 넣고 소원을 빈다.이때 무당은 의뢰인에게 신칼

로 머리를 쓰다듬어 살과 액을 풀어 준다.계속해서 무당이 신이 되어 인간

과 함께 즐기는 절차(놀음굿),무당이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소원을 기원하

는 절차(축원)를 거친다.그리고 무당이 인간의 편에 서신을 보내는 절차(수

부치기)로 장수굿의 연행을 끝맺는다.

(7) 조상굿

조상굿은 의뢰인의 모든 조상신을 위로하고 복을 기원하는 거리이다.무

26)“구능굿,노또오굿,논동우굿,놋동이굿”등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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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푸너리장단에 맞춰 부채와 수건을 들고 춤을 춘 다음,무가를 부른다.

그리고 무당이 청보 장단에 맞춰 인간의 편에서 신을 맞이하는 절로 신들을

모시고,굿을 거행하는 의뢰인을 소개한 후,의뢰인의 정성 등을 신에게 고

한다.이어서 굿거리장단에 맞춰 포춤을 추고,계속해서 무당이 신이 되어

베푸는 절차(살풀이),무당이 신이 되어 인간과 함께 즐기는 절차(놀음굿),

무당이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소망을 기원하는 절차(축원)를 거친다.그리고

무당이 인간의 편에서 신을 보내는 절차(수부치기)로 조상굿의 연행을 끝맺

는다.

2. 고령 굿의 소통 양상

굿 연구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행위의 해석을 목표로 한다.굿은 인간의

현실 문제를 신격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따라서 굿에서 소통되는 메시지는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존재론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행해

지므로 사람들의 현실적 소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사람들의

소망은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의 소망과는 달리,반드시 존립을 위해서 해

결되어야 하는 절박한 것이 대부분이다.따라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형성되는 의미작용과는 달리 굿에서의 의미작용은 자연적 선택이 아닌 생존

을 위한 강제적인 것이며,그 의사소통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강

제성을 적극 수용한다.

제의는 단순한 모방적 행위나 일상의 관습적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메시

지를 산출하며,문화 공동체의 공통된 경험을 축조하고 의미화 하는 틀이

다.27)사람들은 굿을 통하여 마을 또는 개인의 재난을 예방하고,마을과 개

27)GregoryBateson,“ATheoryofplayandFantasy”,SteptoanEcology

ofMind,Ballantine,1972.



고령의 무속문화 연구 23

인의 번영이라는 믿음을 산출한다.이러한 믿음을 담보하기 위해 마을과 개

인의 공통된 경험을 재확인할 수 있는 굿 과정에서,사람들은 생활 지침들을

다시 확인하고 엄수할 것을 맹세한다.굿은 바로 이러한 강력한 의미의 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굿의 연행이 갖는 기능은 ‘무엇의 모델’로서 제의는 연

행된 집단구성원들의 정신과 마음의 질서를 신성한 메시지로 도식화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무엇을 하기 위한 모델’로서 제의의 기능은 경험의

어떤 변화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8)

굿은 정보 소통의 과정이다.모든 소통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발신자와

수신자이다.이 두 축을 연결해주는 매체가 필요하다.발신자와 수신자를 연

결해주는 매체를 전언(메시지)이라고 부른다.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전언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약속에 따르는데,이

약속을 약호(code)라 한다.약호를 사용해 메시지를 짜는 작업을 약호화

(encode)라 한다.제의의 형식은 연행자들 이전에 이미 약호화 되어 있고,

형식적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형식은 불변하며,제의는 실제적인 효용을 가

진다.29)따라서 굿은 인간들의 여러 커뮤니케이션 양식 중에 가장 강력한

형식성을 가진다.

굿은 궁극적으로 신과 인간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

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이해가 있어야 문화적 행위 해석을 정치하게 할 수

있다.리치는 “문화는 커뮤니케이션한다”전제하고,문화적 사건 자체의 복잡

한 상호관련은 그 사건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자는 자신이 관찰한 복잡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전언(message)을 해독

해야 한다고 했다.즉,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 사이에 행하는 커뮤니

28)김성례,｢무교신화의 의례의 신성성과 연행성｣, 종교신학연구 ,서강대학교 종교신학

연구소,1997,110면.

29)RoyA,Rapparport,RitualandReligionintheMakingtheHumanity,

CambridgeUniversityPress,2000,3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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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과 같은 것이며,정보를 초자연적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30)굿

은 일차적으로 초자연적 존재를 수신자로 설정하고,이차적으로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다.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언은 굿이 끝나고 일상적 생활로 돌아

와서도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파악한 로센블러의 논의는 의미가 있다.로센블러는 제의

의 본질을 인간의 의사소통행위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31)그는

제의를 종교적 행위나 현상이라는 특정한 대상이나 영역으로 축소시키지 않

고,인간 생활에서 보편적이고 근원적으로 찾을 수 있는 소통의 형식으로 다

루고 있다.인간의 여러 행위에서도 제의적인 성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으로서 제의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에 따르면 제의

는 “진지한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효과를 미치거나 참여하는데 있어서 적절하

게 패턴화된 행위의 자발적 연행”이다.따라서 특정한 사건으로서 제의보다는

사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제의적인 다양한 국면을 살핌으로서 제의의 소통

체계로서의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메시지를 보내고,받고 해석하는 과정이다.이는 커뮤

니케이션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연구 관점으로서,송신자와 수신자가 상징체

계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형태로 이해한다.

거브너가 창안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은32)의미가 메시지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수신자와 메시지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협상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즉 수신자가 포함된 확장된 모델의 형태이다.거브너가 파

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사건으로 시작된다.이 사건을 인간에 의해

30)Malefijt,A.deW,ReligionandCulture,New York：TheMacmillan

Company,1968,196면.

31)오세정,앞의 책,116면,재인용.

32) 존 피스크 저,강태완 외 역,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60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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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외부 현실의 한 부분이다.현상적인 사건을 인간이 지각하여 인간의

지각작용으로 재해석되어 현상적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 된다.이때 현상적 사건과 의미 있는 사건 사이에는 인

간의 선택이 개입되기 때문에 인간은 현상적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이러하기 때문에 현상적 사건과 ‘의미 있는 사건’은 인간의 상호

작용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 구성이다.거브너는 이를 ‘의미 있는 사건’이 현상

적 사건에 대한 신호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이것은 하나의 현상적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양한 변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여기서 소

통되는 신호는 통합된 형태라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수신자가 전달자의 ‘의미 있는 사건’을 자각하는 것을 말

한다.이때 수신자가 지각하는 것은 현상적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

으로 해석되고 신호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 메시지이다.수신자는 이

메시지를 자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해석내지 자신의 정보와 재협상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본고는 굿의 의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커

뮤니케이션 이론적 체계를 참조하고,보완하여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특히,거브너가 창안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이론을 참고하

여,굿을 설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사소통 구조모형을 개발하여 굿의 소통

구조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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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 E₁─── M ── S1/C1── G

└────X─────┚

L⇩

┌──────O─────┒

┌─O─┒┌───O───┒

M ─── T── S2/C2─ G

└─O─┚└───O───┚

└──────X─────┚

[그림 1]의사소통구조모형

E：사건, E1：지각된 사건, M：인간, G：신, L：결핍요소에 대한 인식, T：전달자, S1：형식, C1：내용, S2：

전달자에 의해 진전된 형식, C2：전달자에 의해 진전된 내용, O：소통가능, X：소통불가능

의사소통의 과정은 사건 E로 시작된다.사건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

적․신체적 요건과 관련되어 해석 할 수 있다.E는 M에 의해 지각된 외부

현실의 한 부분이다.E1은 M이 E를 지각한 결과로서,의사소통과정의 시작

단계이다.이때 E와 E1사이에는 선택이 개입하기 때문에 M은 E의 전체적

인 모습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 구성이다.E1이

사건 E에 대한 신호를 만드는 것이다.‘S1/C1’여기서 ‘S1’는 메시지가 취

하는 형태(비언어적 요소인 제물,언어적 요소인 축문),‘C1’은 메시지의 내

용(의뢰인 가정의 안녕과 풍요)을 뜻한다.사건 E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되

고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여기서 신호 S1/C1은 통합된 형

태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예컨대 메시지가 취한 언어라는 형태는 명백하

게 내용인 ‘C1’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단계는 수신자인 G에 의해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이때 송신자

인 M은 ‘S1/C1’를 통해 소통하려고 시도한다.그러나 수신자인 G와의 소통

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여기서 1차적 송신자인 M은 L즉 결핍요소를 확

인하고 전달자를 필요로 한다.그래서 전달자인 T가 등장한다.M과 T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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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따라서 M은 T와 상의하여 G와 소통하기 위하

여 새로운 S2/C2(S2：비언어적 요소인 제물,언어적 요소인 축문,무녀의

무가,춤 C2：의뢰인 가정의 안녕과 풍요)를 창출한다.이 새로운 S2/C2

를 T가 G와의 소통을 시도한다.T와 G는 소통이 가능하므로 이 소통의 결

과물을 M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고령의 무당에 의해 연행되는 병굿과 우환굿을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 과

정은 사건 E로 시작된다.사건은 의뢰인의 가정에 병자가 발생하거나,가정

에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해결 방법이 요원할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E는 M에 의해 지각된 외부현실,즉 의뢰인 집안의 연속된 불행이다.

E1은 M이 E를 지각한 결과로서,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시작단계이다.이때

E와 E1사이에는 선택이 개입한다.고령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병자의 발생

과 또는 가정의 불행에 모두 병굿이나 우환굿을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즉 의뢰인의 주관적 신념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 구성이다.E1이 사건 E에 대한 신호를 만드는 것

이다.즉 병굿이나 우환굿 올리기로 M이 결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신과의

직접 소통할 수 없으므로 결핍요소가 발생하여 무당이라는 전달자가 필요하

다.G와 소통할 수 있는 T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고령 무속 집단의 소통은 S2/C2를 무속인의 개인적인 영적 능력과 불경

및 자신이 만든 법문에 바탕을 두고 소통하고 있다.33)예를 들면,권춘자의

경우 강신거리에서 천상장군신과 동자신,선녀신을 강신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장군칼로 잡신을 쳐 낸 다음,삼지창을 던져 칼날이 외부로 향하면

잡신을 물리치거나 오방기를 사용하여 공수를 준다.또는 행위적인 요소인

길베(아기 귀저기)를 상 앞에 펼쳐 놓고 공수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33)배점득의 경우는 춤과 무가의 전달 수단이 있지만,이것은 외부의 큰무당을 초빙하여

굿을 거행하였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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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하고,의뢰인의 몸에 길베를 감는다.이 과정 후,의뢰인에게 침

을 3번 뱉게 한다.또한 배순자는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의 불경,본인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불경의 경전,무속의 무가를 모아서 만든 통

영경,해원경,연화경,축귀문,연화경 등을 이용하여,행위적인 요소로 의뢰

인의 몸을 치료한다.

같은 경북 지역이지만 동해안 지역에 속한 영덕 무속 집단은 영적인 능력

이 부족한 세습무이기 때문에 행위적 요소와 무가․춤에 바탕을 두고,의뢰

인의 문제 해결을 하는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면,망자 베석자리

의 행위적 요소,부정굿의 무가와 춤,무가의 연행 등이 끝나면 행위적 요소

인 부정물리치기가 있다.무당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신칼로 바가지에 든 물

을 찍어서 제상주변과 굿장 주변에 뿌리고 불로 제상 주변을 정화시킨 후,

쌀이나 잡곡을 이용하여 부정을 몰아낸다.이때 무당이 굿장 밖을 향하여 신칼

을 던져서,칼날이 굿장 밖으로 향하면 부정한 것들이 굿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인식한다.이외에도 다양한 굿거리에서 무가를 세련된 춤사위로 연행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의 무속문화는 무가․춤․행위양식이 약하고 무속인의 영

적 능력을 기반으로 굿이나 빌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고령의 무당 유형

무당34)은 무속의 사제자로,길흉화복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사람의 총

칭이다.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호칭에 차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충청도에서

는 법사,전라도에서는 단골,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고도 한다.성별에 따라,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하며,남자 무당은 박수․화랭이․낭중․양중이라고

한다.최근 무당이란 말에는 천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여 무속인이란

34)강권용 외,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 신앙편>,국립민속박물관,2009,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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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쓰기도 한다.따라서 무당이란 지역과 성별을 초월한 명칭이라 할 수

있는데,전통시대의 문헌에는 사제자로서의 무당이란 표현이 없어,언제부터

사용된 호칭인지는 알 수 없다.이들은 신령이나 악령을 불문하고 교통하여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고,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인간과

신령의 세계를 매개함으로써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무당의 시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지리산의 성모천왕과 법우

화상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성모전설․중국 황제의 딸이나 왕녀였다는

왕녀전설․귀족 여성이라는 귀녀설․왕명을 받들어 巫事를 시작했다는 왕무

전설 등이 그것이다.이 가운데 어느 것이 무조전설의 원형인지 알 수 없지

만,무당이 원래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무당은 신령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계자라는 점에서는 같지

만,입무 과정의 차이에 따라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뉜다.강신무란 자의가

아니라 신령의 선택에 의해 무격이 된 사람들이다.신령의 소명은 보통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며,이것을 신병이라 한다.신령의 부름이 확인되면 신령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인 ‘내림굿’을 한다.이때 받은 신을 ‘몸주’라 하며,

내림굿을 해준 무격을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라고 한다.내림굿을 했다고 완

전한 무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상당 기간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를 따라다니

면서 의례의 절차나 방법 등을 학습한다.영적 능력은 신령으로부터 받지만

재주와 기술은 선배로부터 배운다.강신체험을 통해 입문한 무격들은 의례

과정에서도 신령과 직접 접촉한다.신령에 빙의되고 신령과의 합일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빙의 산태의 무격은 인간이 아니라,신령으로 취급된다.그래

서 무격의 말은 신령의 말씀으로 신의 약속이고,예언이 된다.

한편 세습무란 무격이 되는 특정 가계에서 가업을 이어받아 무격으로 활

동하는 사람들이나.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 등 필요한 재주들을 익

혀 무업에 종사한다.그러나 강신무와는 달리 입무 과정에서 강신체험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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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의례 과정에서도 신령과 일체화되는 일은 없다.그 대신 가무에 뛰어

난 기량을 발휘하여 신령을 즐겁게 함으로써 의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강신무가 신령의 입장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세습무는 인간의 소망

을 신령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강신무와 세습무는 분포도 다르다.한강을 경계로,그 이북에는 강신무가,

이남에는 세습무가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습무가 급격히 감소

되고 있다.무격을 천시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자손들이 무업을 계승해 나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그 대신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강신무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그래서 강신무와 세습무의 분포권이 다르다는 것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이렇듯 강신무와 세습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

는 기원부터가 다르며,별개라는 인식이 있다.그러나 양자의 신 관념이나

의례 절차,그리고 무구 등에는 공통점이 있다.따라서 강신무와 세습무는

같은 계통이며,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다고 강신무와 세습무 중,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강신무 선행설이 우세하다.직업의 세습

이란 후대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있지만,강신무가 북아시아의 샤먼과

유사점이 많다는 사실이 유력한 근거다.강신무와 샤먼은 다 같이 신병체험

을 통해 입무하며,의례의 과정에서 신과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

통분모가 크다.그런데 북아시아 지역이 샤머니즘의 원향이며 샤머니즘의 고

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이러한 북아시아의 샤먼과 유사점이 많다는 사실

은 강신무가 세습무에 선행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강신무나 세습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무당도

있다.제주도의 심방은 혈통에 의해 사제권이 세습되며,강신체험이 없고 무

구를 통해 신의 뜻을 탐지한다는 점에서는 세습무와 유사 한,영력을 중시하

고 신인식이 확고하다는 점에서는 세습무와 차이를 보인다.호남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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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명두는 어린 아이의 사령을 불러 점을 친다는 점

에서는 강신무와 유사하나,가무에 의한 굿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

가 있다.또 충청도의 법사는 앉아서 북과 징을 두드리며 무경을 구송하여

악귀를 몰아내는 일을 하는데,입무 과정에서 강신체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가 있다.따라서 무당의 강신무와 세습무로 유형화하는 것이 절대

적인 것은 아니지만,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고령의 무당의 유형은 점쟁이와 선무당의 형태이다.점쟁이와 선무당은

대개 몸주로 신을 모신다.이들은 ‘점쟁이’또는 ‘점바치’,‘앞산쟁이’,‘신자’,

‘보살’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고령에서는 대부분 보살로 호칭되고 있다.점쟁

이와 선무당의 개념은 ‘점’에 중점을 둘 것인가 ‘굿’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

라 명칭의 차이를 보인다.

점쟁이는 장인을 천시하여 부르는 ‘-쟁이’,혹은 ‘바치’가 붙어서 전문적으

로 점을 치는 사람을 뜻한다.점쟁이는 좀 더 친근하게 점바치라고도 하는데,

거의 전국적인 호칭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사용된다.35)이들은 대부분

신을 모시고 있다.이들은 신당을 거창하게 받들어 모시지 않더라도 조석으

로 개인적으로 공을 들인다.선무당의 ‘선’은 ‘설다’는 뜻의 미숙한 무당을 뜻

한다.무병을 앓아 신을 받았으나 무의(제의)즉 굿이 미흡한 ‘선무당’이라

한다.이들은 점사를 통하여 일의 경중을 살피고,날은 잡아 간단한 굿을 한

다.이들은 점과 간단한 굿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신을 모시고 점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에서 점쟁이와 선무당은 같은 부류의 무리로 볼 수 있다.

즉 점쟁이와 선무당은 점을 치는 사람을 비롯하여 신이 들려 굿을 하는 사람

까지 포함한 광의적인 의미로 쓰인다.이들은 점사를 통하여 개인의 병굿,

조상굿,신굿,재수굿 등을 담당한다.이들은 주로 점을 치거나 소규모의 굿

35)아키바 다카시,심우성․박해순 옮김,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 ,<조선 무속

의 문화권>,아세아문화사,2000,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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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례한다.점쟁이난 선무당들은 굿이 없을 때 집에서 택일이나 신수를 봐

주기도 한다.

점쟁이나 선무당은 신과의 접신을 통하여 무당이 된다.그것이 개인의 종

교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표

상36)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뢰자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점쟁이나 선무당의 수

요가 늘어난다.점쟁이나 선무당은 학습능력에 있어서 세습무당(영덕 김장길)

과 차이를 보인다.세습무당의 경우,어려서부터 학습한 결과로 기량에서 우

위를 점한다.점쟁이나 선무당의 경우,신이 내린 후부터 뒤늦게 학습한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업 기술의 숙련도가 낮다.

고령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점과 간단한 굿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을 모시고 점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에서 점쟁이 유형과 선무당 유형이 공

존하고 있다.

4. 고령 굿의 불교의례 수용

굿의 시대별 종교 상황에 따라 불교․유교 등과 때로는 반목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무속과 불교와의 관계는 불교의 전

래와 수용으로 갈등․융화되었고37) 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 삼신각․삼성

각․찰성각 등이나 무속에 나타난 제석신과 제석굿 등의 예를 들어 무속과

불교의 교섭양상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경북 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사원이 창건되었다.삼국 중 신라에서는 불교

의 토착화․대중화에 성공하면서 지방으로 사원이 확산되었다.이러한 사원

의 확산과 관련하여 무속신앙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기층민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온 무속은 생활의 일부로 전승되고 있다.무속은 현세를 무

36)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1978,15면.

37)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 출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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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덧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세 긍정의 종교다.그리고 도덕적 가치보다 실존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존

의 종교다.이러한 성격 때문에 무속은 기복적이며 저차원의 종교로 간주되

기도 한다.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세의 구원이나 고매한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현세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의 해결이다.이 때문에 무

속은 생존의 종교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무속과 불교의 관계에서 오래 전부터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

으로 고령 굿의 경우 불교의례와의 관계는 굿의 연행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

하다.

고령의 배순자의 병굿 제의를 살펴보면 천수경,반야심경,화엄경 등은

병굿 연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그러나 불경 자체가 지닌 의미

보다는 불경이라는 대상이 지닌 진지함과 엄숙함,그리고 외경감,또는 신비

감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로 편입되었다고 여겨진다.무당이 관중의 종교적

인식에 맞춰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경을 수용한 것이다.불교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은 굿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고령의 무당과 지역민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지역민은 무당을 보살이라고 부르며 무당들은 자신의

신당에 불상을 기본적으로 모시고 있다.배순자는 자신이 신을 내림받아 무

업을 학습했지만,무속 보다는 불교를 상위 종교로 인식하여 자신은 불교적

의례 속에 신병의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강윤옥(51

세)38)은 자신은 무당이 아니고 보살이라고 말하며 불교적 의례를 행하고 있

다며 무속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강윤옥이 거행하는 주당 물림,잡신

물림,병굿등은 무속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지만,본인은 불교의

례라고 인식하고 있다.권춘자 역시 제의를 진행할 때 염불을 목탁으로 구송

하거나 경전을 읽고 있다고 한다.

38)고령읍 고아 1리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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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서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무속문화는 삶의 체계와 종교적 변화

에 따라 현실에 적응한 것이다.단순하게 종교․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이

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무속신앙의 근본적인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존했다.서로 다른 다문화가 서로 분리되어 전승되기도 하지만,하나의 문

화로서 존재하고 수용하며 살았다.불교에는 무속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무속문화 또한 불교적 의례를 끌어들여 무속신앙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즉 고령 무속문화는 불교와 성격이 다르고 전통과 유래도 상이하지만,실

제로 무속의례로 통합되어 수용되었다.

5. 고령 무속인의 직업관

고령 무속인의 삶과 직업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지을 지를 살펴본다.학자

들은 ‘직업 정체성’을 생업,전문직,천직으로 구분한다.생업은 사는 데 필요

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다.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 다른 보상을 얻으려 하

지 않는다.생업은 여가 활동이나 가족 부양 등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따라

서 급료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일을 그만둔다.전문직은 직업에 따른 개인적

투자를 많이 한다.이것은 돈으로 성공을 평가하기도 하지만,출세도 중요하

게 여긴다.승진하면 승급은 물론 명예와 권력이 함께 따른다.법률회사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동업자를 만나 개업하고,교수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

진하고,중간관리자는 부사장으로 출세하기를 꿈꾼다.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때 상실감과 소외감이 밀려들기 시작하고,그때부터 만족과 의

미를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다.

천직은 일 자체에 모든 정열을 쏟는 직업이다.천직은 부와 명에를 얻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그런 만큼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가 보장되지 않아도 일을 계속한다.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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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직자,의사 등 전문성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속하는 것

이다.천직은 몰입의 경험이 많다.몰입이란 의식적인 사고나 아무런 감정이

없이 현재에 대해 갖는 긍정적 정서이다.

고령 무속인과의 면접조사에서 자신들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천하다고 여

기고 있지만,천직의식이 강하다.무속인은 강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놀라운 몰입을 하며,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배점득은 자신의 제의를 통해 아기를 출산하게 한 것,집안

의 우환을 없애준 것을 무속일을 하면서 보람으로 여기고 있고,배순자는 사

회의 유명인사의 병을 치료해 준 것을 여러 번 자랑하며 만족감을 피력했다.

권춘자 역시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 한 것,그리고 저

렴한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특히 마을의 흉사가 있을 때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자신이 빎을 행한다는 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고령의 무속인은 자신의 무업을 통해 지역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일조하

고 있음을 자랑으로 하며,자신의 일이 비록 사회적으로 천시 받지만 천직으

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Ⅲ.결론

전통사회에서 굿은 지역사회의 종교․문화적 토대 위에 형성되었다.전통

사회에서 강한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던 굿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부분 소

멸하거나 간략화된 형태로 잔존하였으며,설령 전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도 본디 맥락을 이탈해 있기 십상이다.이탈하거나 간략화 되어 가고 있는

고령의 무속문화를 굿과 무속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2010년에 어떠한 모습으

로 소통되며,무당의 유형과 고령 굿의 불교의례 수용,무속인의 직업관을



36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7號

연구하였다.

고령 무속 집단의 소통은 S2/C2를 무속인의 개인적인 영적 능력과 불경

및 자신이 만든 법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예를 들면,권춘자의 경우 강신거

리에서 천상장군신과 동자신,선녀신을 강신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그리

고 나서 장군칼로 잡신을 쳐 낸 다음 삼지창을 던져 칼날이 외부로 향하면

잡신을 물리치거나,오방기를 사용하여 공수를 준다.또는 행위적인 요소인

길베(아기 귀저기)를 상 앞에 펼쳐 놓고 공수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방

법을 제시하고,의뢰인의 몸에 길베를 감는다.이 과정 후,의뢰인에게 침을

3번 뱉게 한다.또한 배순자는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의 불경,본인이 영적

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불경의 경전,무속의 무가를 모아서 만든 통영경,

해원경,연화경,축귀문,연화경 등을 이용하여,행위적인 요소로 의뢰인의

몸을 치료한다.

고령의 무속문화는 무가․춤․행위양식이 미약하고,무속인의 영적 능력

을 기반으로 굿이나 빌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점쟁이나 선무당은 신과의 접신을 통하여 무당이 된다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중요하다.점쟁이나 선무당은 학습능력에 있어서 세습무당과 차이를

보인다.세습무당의 경우 어려서부터 학습한 결과로 기량에서 우위를 점한다.

점쟁이나 선무당의 경우 신이 내린 후부터 뒤늦게 학습한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무업 기술의 숙련도가 낮다.

고령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점과 간단한 굿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을 모시고 점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에서 점쟁이 유형과 선무당 유형이 공

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령에서 유지되어 왔던 무속신앙은 삶의 체계와 종교적 변화

에 따라 현실에 적응한 것이다.단순하게 종교․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이

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무속신앙의 근본적인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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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했다.무속 또한 불교적 의례를 끌어들여 무속신앙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고령 무속문화는 불교와 성격이 다르고 전통과 유래도 상이하지만,실제

로 무속의례로 통합되어 수용되었다.

마지막으로,고령 무속인의 직업관을 살펴보았다.고령의 무속인은 자신

의 무업을 통해 지역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하며,

자신의 일이 비록 사회적으로 천시 받지만 천직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고령의 무속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굿의 소통구조와 무속문화의

특징 그리고 무속인의 직업의식을 고찰하였다.이러한 연구는 고령 문화의

총체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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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ShamanisminGoryeongArea

Choi, Sung-Jin

ThisarticleaimstofocusonthecommunicationstructureoftheGut

andshamansinGoryeongareaandalsoaimstostudyshamans’regional

characteristics.The Gutattemptsto make human communicate with

Godtosolverealproblemsbyborrowingthepowerofadivinity.That

meanstheGutisperformed in theparticipants’situation,orin the

ontologicalsituation shared by group members.Itis imperative to

considerhow theGutandshamans’regionalcharacteristicsinGoryeong

area contributes to build identity and self-esteem in that area by

reviewing the communication theories, confirming an independent

communicationmodeloftheGut,andstudyingtheGutandshamans’

regionalcharacteristics.

ThecommunicationoftheshamangroupinGoryeongareaisbased

on the individual spiritual ability, the Buddhist scriptures, and

shaman’sownBuddhistwritings.Forexample,Chun-jaKwonfindsthe

causeoftheproblem throughreceivingthespiritsofGodsuchasGodof

generalinheaven,Godofchild,GodofnymphattheKangsingoriand

repelsevilspiritswithasword,andthenshethrowsathree-pronged

spear,ifthebladeoftheswordfacesoutside,sherepelsevilspiritsor

conveys the soulsofthe dead by using a five colored-flag.Orshe

spreadsaGilbae(adiaper)whichisaperformanceelementinfrontof

thetableand suggeststhetreatmentbased on theresultsfrom the

conveyingthesoulsofthedead,thenwrapstheclient’sbodywiththe

Gilbae.After this process,she makes the client spit three times,

Soon-ja Bae cures the client’s body with Buddhist scriptures of

Thousand Eyes and Hands Sutra, Heart Sutra, Avatamska Sutra,

Tongyounggeong,Haewongeong,Yeonghwageong,Chukgwimun madeby

collectingshamansongsoftheshamanism,andperformance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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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and culturalmeaning thatthe fortune-teller and the

noviceshamanbecomeamudangthroughbeingpossessedofaspiritis

important.The learning ability ofthe fortune-teller and the novice

shamanisdifferentfrom thehereditarymudang.Thehereditarymudang

hold a dominant position in consequence of early education. The

fortune-tellerand the novice shaman,on the otherhand,have low

proficiencybecausemostofthem havelearnedafterbeingpossessedof

aspirit.IncaseoftheshamansworkinginGoryeongarea,thetypesof

thefortune-tellerandthenoviceshamancoexist.

Theshamanism thathassustainedhistoricallyinGoryeongareais

adjusted to the reality according to the life structure and religious

changes. The types of shaman coexist based on the fundamental

permanenceofshamanism notseparatedualisticduetothereligious

andculturalbackground.Theshamanism alsostrengthensasystem of

theshamanism byattractingBuddhistrituals.So,itmeansthatthe

characteristics, the tradition and the origin of shamanism and

Buddhism aredifferentbuttheyareactuallyaccepted byintegrating

intotheritualsinhumanlife.

Through theinterview survey toshamansin Goryeong area,this

studyidentifiesthatshamansregardtheirjobsashumbleonessocially

buttheyhaveastrongsenseofvocation.

Thisstudyissignificantinthesensethatitcontributestoestablish

overallsystem oftheculturebyunderstandingthecharacteristicsof

GutandshamaninGoryeong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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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 communication structure, types of shaman, Buddhism borrowing,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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